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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동을 하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세계대회를 밤잠 못자고 계속 했습니다. 유럽 

끝나면 아시아 해야 되고 아시아 끝나면 유럽 해야 되니까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니까 쉬게 되었

습니다. 과로하면 큰일 납니다. 쉬면서 했어야 했는데 쉬지를 못했습니다. 과로가 무서운 것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했었습니다. 애들이 여기 준비 해놨다고 하면 여기 하고 저기 준비 해놨다고 하면 저기 하고 그렇게 새

벽부터 밤 잠 못자면서 하다보니까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요즘에도 새벽 한 시에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은 운

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와서 쉬지 않았으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

더라도 쉬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면 안 된다고 큰 일 난다고 해줬어야 했는데 애들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암이나 이런 질병이 와야 죽는 것이 아니고 과로하면 죽는 것입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과

속으로 달리면 불나서 그냥 거기서 뻥하고 터져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과로가 그렇게 무섭

습니다. 우리 섭리사도 젊은 애들이 과로해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젊은 애들이었는데 과로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마 만 번, 이 만 번 넘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중국에 있

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루 천 번, 이천 번 이상.

아마 여러분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밥만 먹고 항상 기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애들 만나면 “너 병 나았지?” 그러면 “어? 어떻게 알았어요?” “ 무당집에 가서 천만 번만 

빌어도 나을텐데 내가 3만 번을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나으면 내가 하겠냐?” 했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지금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가미로 얽어 

놓은 후에 “노루 잡으러 간다.” 고 합니다. 나도 예수님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는 알고 있어

도 죽어도 얘기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전도해서는 평생 동안 해도 앞으로 몇 십

만 명밖에 못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나이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나를 50대 중반으로 많이 봅니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

서 어깨 근육도 가슴도 딱 벌어졌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라면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겼을텐테 나이 먹어서 하니

까 4배 이상은 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할 때 4배 이상 운동을 합니다. 팔 운동도 다리운동도 

천 번 이상씩 합니다. 

예전에는 월명동 개발하고 역사 펴는데 바빠서 애들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바톤 

같은 것도 예전에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인데 애들은 잘 했습니다. 어떤 회원에게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도 해주고 잘 해주고 자꾸 관심 가져

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월명동 조경하느라 그 일만 했지 다른 것은 잘 못했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다른 것도 힘들다고 안 했었습니다. 내가 더 온전해지면 여러분은 좋을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남자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여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청중 움

직이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챙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청중이 모일 필요가 없었는

데 너무 빠져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애들 다 챙길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도 그 전에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내

가 소리 내서 예수님이 하듯이 읽으니까 은혜가 확 왔습니다. 그래서 ‘아 설교를 하는 법이 있구나.’ 하고 깨

달았습니다. 

 




